
Isobutylene 전환 설비 증설 난항
서유럽, Butadiene 공급과잉불구 N o r m a l형 Butene 수요적어

서유럽 화학기업들이 9 0년대 중반까지 총 5 0만톤 규모의 부타디엔 수소화공정 설비를 증설할 계획

이나, 최근 자금난과 부타디엔 가격안정세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NCC 추출 부타디엔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로, 수소화반응을 통해 I s o b u t y l e n e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솔린 첨가제 M T B E의 수요급증에 따라

Isobutylene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 u t a d i e n e의 수소화반응후 I s o b u t y l e n e보다는

N o r m a l형인 부텐-1, 부텐- 2가 더 많이 생산돼 문제가 되

고 있다.

n - B u t e n e은 PE 공중합체의 단량체 또는 알킬화시켜 가

솔린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수요는 많지 않다.

부타디엔을 완전 수소화시키면 부탄, 이소부탄, 포화부

탄을 얻는다.

Ruhr Oel's는 연산 4만톤 설비에서 포화부탄을 생산할

예정이고, Shell은 부텐-1 생산을 목표로 네덜란드

M o e r d i j k공장에 8 3 0만달러를 투자, 3만6 0 0 0톤 설비를 지

난 9월 착공해 9 4년초 가동할 예정이다.

Exxon Chemical도 영국 F a w l e y공장에 관련설비를 건설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ASF도 8만톤 설비 투자

가 거론되고 있으나, 부인하고 있다. 

BP Chemical은 아직 투자계획은 없으나 C4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Elf Atochem도 타당성을 검토

하고 있다. DSM은 설비 투자보다 공장가동률 조정으로 부타디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O M V는 자금난으로 연산 8만톤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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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 0 0 0톤)

<표> 유럽의 부타디엔 수소화 계획


